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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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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증독증에 걸려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 중독증에 걸려 있으면 심리 치료를 받아야하고 그런 치료는 일찍 받는 것이 더욱 좋다고 심리 치료사들은 말합니다. 쇼핑중독 증은  어떤 증세이고 그런 중독증에 걸려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에이프릴 벤슨 (April Benson)이라는 심리치료사가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1) 옷장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옷이 꽉 차있는데 또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고 싶거나 신용카드의 신용 한도를 다 사용했으면 쇼핑중독증에 걸려있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중독증에 걸려 있음을 시인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 필리핀의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마르코스 여사는 구두를 3000컬레 갖고 있었다는 보도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두를 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4년 만에 구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이고 멋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구두가 다 망가져서 못쓰게 되었을 때 사게 되었지만 아무리 멋을 내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3000컬레의 구두는 분명히 정상적인 심리로 볼수 없는 숫자입니다. 

2) 비록 매주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쇼핑을 나가면 한꺼번에 것잡을 수 없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쇼핑중독증에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품이 의상이든지 아니면 전자 제품이든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보는대로 사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의상에 대한 충동구매심리가 작동하듯이 남자들에게는 전자제품에 대한 충동에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한계가 차버렸는데도 다른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그런 상품을 사는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전자제품 쇼핑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3) 분별 없이 쇼핑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뭐인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 고독감이나 허무감을 달래려는 행위일 수도 있고 우울증을 이겨보려는 심리일 수도 있으며 간혹 배우자에게 골탕을 먹여주고 싶은 심리의 작용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할 때에는 쇼핑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기의 심리상태를 검토해보라는 권고를 벤슨박사는 줍니다. 허무감을 달래거나 베우자에게 골탕을 먹여줄 방법이 쇼핑 말고 또 있는가를 연구해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는 전문가만이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쇼핑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쇼핑을 하느라고 금전적인 손실만 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쇼핑중독증 때문에 소비되는 시간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소비자는 꼭 필요한 상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것 저것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는데에만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속담에 “I shop until I drop dead.”  즉 쇼핑에 미쳐서 푹 쓰러져 죽게 될 때까지 이것 저것 산다는 뜻입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쇼핑을 한다는 명분을 갖고 쇼핑을 하게 되겠지만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기진 맥진 하면 쇼핑중독증에 걸렸음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5) 잡지나 TV또는 신문지상에 보이는 패숀에 지나치게 끌리면 우선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고려해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빈곤층의  실업자들에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코치하는 자원봉사를 하면 쇼핑중독증을 극복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입지 않을 의상을 극빈자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이 맵시 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취직 인터뷰를 하여 직장을 구하면 그로부터 받는 기쁨이 대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Dress for Success “ 즉 “성공을 위한 옷차림”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주 말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상품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고 자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사지 말고 후자일 경우에만 사라는 권고입니다. 꼭 필요한 상품만을 사는 습관을 기르면 절대로 쇼핑중독증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

